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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날] “어깨에 툭 걸치면 멋 폭발”
일교차 큰 가을 ‘케이프(망토)’ 패션이 뜬다

- 아침, 저녁은 춥고 한낮은 포근…실용적 아우터에 관심 높아져
- 코트의 보온성과 니트의 가벼움 모두 갖춘 케이프 신제품 봇물
- 소매 없는 형태로 입고 벗기 편하고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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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델라라나 ‘캐시미어 벨티드 롱케이프, 
일라일 ‘캐시미어 블렌드 핸드메이드 케이프’ 착용 컷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면서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케이프(Cape·망토형 외투)’가 올 가을 주요 패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매가 따로 없거나 트임 형태로 제작되는 케이프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맞춰 손쉽게 입고 벗을 수 있어 '환절기용 만능 아우터'로 통한다. 한 벌만 걸쳐도 클래식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고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케이프 단독으로 활용하면 코트 같이 입을 수 있고, 케이프 위에 허리띠를 두르면 원피스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또한 두툼한 니트나 가죽 재킷, 정장 블레이저 위에 걸칠 수 있어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올해 여성복 브랜드별로 케이프 제품의 생산 물량을 전년비 30% 가량 늘렸다. 기상이변으로 매년 날씨 변화가 심해지면서 케이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는 최고급 소재인 캐시미어를 활용한 제품을 확대하며 품질을 끌어올렸다.

여성복 브랜드 델라라나는 ‘캐시미어 벨티드 롱 케이프’와 ‘캐시미어 핸드메이드 케이프’를 새롭게 출시했다. ‘캐시미어 벨티드 롱 케이프’는 이탈리아 BACCI사의 캐미시어 100% 소재로 제작해 고급스러운 외관과 뛰어난 보온성,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다. 벨트 없이 어깨에 걸쳐서 착용하면 카디건이나 숄 같이 입을 수 있고, 벨트를 활용하면 원피스 같은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캐시미어 핸드메이드 케이프’는 로로피아나의 캐시미어 100% 경량 이중지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촉감이 매우 부드럽다. 전체 핸드메이드 봉제로 완성도를 높였으며, 짧은 기장과 넉넉한 품으로 착용감이 매우 편안하다. 

일라일은 ‘캐시미어 블렌드 핸드메이드 케이프’와 ‘애니스 캐시미어 블렌디드 니트 케이프’, ‘헤이즈 후드 케이프’ 등을 출시했다. 캐시미어 또는 실크 혼방 소재를 활용해 보온성이 우수하고 다른 옷과 함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여성복 보브에서는 ‘울 캐시미어 케이프 코트’, ‘울 블렌드 판초 하프 코트’, ‘울 블렌드 케이프 재킷’ 등을 출시했다. 케이프 코트와 하프 코트는 도톰한 두께감으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케이프 재킷은 리버시블로 양면 모두 착용이 가능하며 핸드메이드 봉제를 사용해 가볍고 유연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일교차가 극심해지면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다채로운 레이어링이 가능한 아우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캐시미어 소재를 사용해 가볍게 입고 벗을 수 있으면서도 보온성을 높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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